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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론

기존 학계에서는 학습된 기계를 통해 사실적인 

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들이 나날이 발전해 왔다. 

특히 신경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기술이 크게 발전

하면서 제안된 생성적 적대 신경망(GAN: Generative 

Adversarial Network)은 이미지 합성 기술의 가능성을 

크게 넓혔고, 최근에는 노이즈 제거 확산 모델(De-

noising Diffusion Model)의 등장으로 언어를 비롯한 다

양한 조건에 맞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고화질로 합

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. 나아가 글로벌 AI 기업들이 

이미지 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

개하면서 이미지 합성이라는 주제는 일반인들도 쉽

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기술이 되었다.

한편, 패션은 시각적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

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통하여 상품의 정보를 전달

한다. 따라서 공유되는 이미지의 질이 구매자가 소

비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, 패션 기업은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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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Image synthesis has been remarkably developed in the computer vision domain and various researches have 

been proposed to generate realistic and high-resolution images. In particular, image-based virtual try-on is an 

application in fashion domain to simulate wearing clothes. Specifically, using input images of a fashion model 

and products, an realistic image of the model wearing the provided garments is synthesized. In this paper, we 

present a comprehensive review of technical trends in image-based virtual try-on technology. We first introduce 

relevant datasets and discuss their characteristics. Then, we categorize existing image synthesis methods into 

three main streams: warping-based methods, encoding-decoding-based methods, and diffusion-based methods. 

Finally, we explore other important research issues in the field of virtual try-on and analyze related researches 

aimed to tackling those challenges.

KEYWORDS virtual try-on,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, 조건부 이미지 합성, 패션 AI

©2024 한국전자통신연구원
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
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 DOI: https://doi.org/10.22648/ETRI.2024.J.390311
*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‘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(2차)[과제번호:
2020-데이터-위64-1]’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진흥사업[과제번호 R2020070002]으로 수행되었음.



108 전자통신동향분석 제39권 제3호 2024년 6월

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

촬영 스튜디오, 전문 사진사, 전문 패션모델, 후보

정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패션 상업 이미지들을 생

산하고 공유해 왔다.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매우 큰 

비용을 요구하므로 막대한 예산을 감내할 수 있는 

대기업들 위주로 활용되었으며, 상대적으로 상품성

은 뒤떨어지지 않으나 촬영에 대한 큰 비용을 감당

하지 못하는 작은 기업들은 경쟁력이 뒤떨어질 수

밖에 없다. 이에, 자연스럽게 ‘최근 발전하고 있는 

이미지 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이미지들을 만

들어 낼 수 없을까?’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, 이에 

다양한 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다.

그 중, 이미지 기반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(Virtual 

-try On) 기술은 그림 1에서처럼 임의의 상품 이미지

와 임의의 모델 이미지를 입력으로 하여 학습된 신

경망이 해당 모델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것과 같은 

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합성해 내는 기술을 의미한

다. 이 기술은 앞서 언급된 상업용 패션 이미지를 촬

영하는데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

다. 본고에서는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기술의 연구

개발 동향을 소개한다. 연구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

는 공개 데이터세트를 정리하여 각 데이터세트가 

가지는 장단점을 소개한다. 이어 데이터세트들을 

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연구결과들 및 주요 연

구 이슈를 소개하며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기술들

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다.

Ⅱ. 데이터세트 동향 

이미지 합성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양질

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.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

했던 것처럼 특정 상품과 그 상품을 착용한 패션모

델의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큰 비용을 요

구하고 나아가 촬영된 이미지는 다양한 법적 권리

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용 시 주의가 필요

하다. 본 장에서는 합성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

목적으로 구축되고 공개된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표 

1[1,5,7,8]과 같이 정리하고, 각 데이터세트의 상세

에 관해서 설명한다.

그림 1 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기술의 개요

표 1 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 및 세부 정보

이름 페어 개수 대응 방법
(상품:모델)

상품
타입 해상도 어노테이션 법적 문제

Zalando[1] 16,253 1:1 상의 256×192 착용정보 문제 존재(활용불가)

Zalando-HD[5] 13,679 1:1 상의 1024×768 착용정보 언급되지 않음

DressCode[8] 53,759 1:1
상의
하의

드레스
1024×768 착용정보 해결

Fashion-HD[7] 117,270 N:1

모자
상의
하의

드레스

1280×720
착용정보
모델영역
상품영역

해결

출처  Reproduced from [1,5,7,8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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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Zalando 데이터세트

Zalando 데이터세트는 신경망을 이용한 가상 착

용 이미지 합성 관련 최초의 데이터세트로 옷 이미

지 변형을 활용한 모델 이미지 합성 방법과 함께 소

개되었다[1,2]. 해당 데이터세트는 온라인 쇼핑몰에

서 크로울링한 16,253개의 모델, 상품 쌍으로 이루

어진 데이터세트로 여성 모델의 상의 상품만 포함

하고 있다. 모든 이미지는 256×192의 다소 낮은 해

상도를 가지고 있으며, 상품과 모델의 연결 관계 외

에는 직접 레이블링한 어노테이션은 존재하지 않는

다. 한편 기학습된 다른 신경망이 도출한 모델의 자

세 결과[3]와 옷 전경 추정 결과는 의사 라벨(Pseu-

do-label)로서 제공된다.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

무단으로 크로울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포에 있

어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현재 데이터는 공개되

지 않고 있다[4].

2. Zalando-HD 데이터세트

기존의 Zalando 데이터세트가 256×192 해상도

에 국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1024×

768 이미지 해상도를 가지는 이미지 13,679쌍을 포

함하는 Zalando-HD 데이터세트가 한국과학기술원

이 발표한 논문에서 공개되었다[5]. 해상도 외 데이

터세트 구성은 유사하며 패션모델에 대한 보다 자

세한 영역 추출을 가능하게 하는 Look-into-person 

데이터[6] 기반 의사 라벨링 결과가 포함된 것이 특

징이다. Zalando-HD 데이터세트 역시 크로울링된 

데이터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.

3. Fashion-HD 데이터세트

Fashion-HD는 202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

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과제에서 취

득된 데이터세트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

개되어 있는 데이터세트이다[7]. 기존 데이터세트

가 가지고 있는 해상도 문제와 한 모델이 착용하고 

있는 다수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

다. 의류는 그림 2와 같이 외투, 상의, 하의로도 구

성되어 있으며 모자와 신발에 대한 데이터도 일부 

존재한다. 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품 디

자이너, 전문 사진사, 패션모델의 동의를 얻어 취득

한 데이터이며 패션모델 이미지의 경우 비식별화 

처리가 되어있어 연구적인 용도의 경우 법적인 문

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이다.

4. DressCode 데이터세트

DressCode 데이터세트는 2022년 이탈리아 소재

의 Modena and Reggio Emilia 대학에서 발표한 연

구에서 소개되었다[8]. YOOX-NET-A-PORTER 

GROUP의 협력으로 카탈로그에 존재하는 상품 및 

패션모델 사진을 취합하여 데이터세트로 구성하였

다. 상품의 종류가 상의, 하의, 드레스로 확장되는 

것을 특징으로 한 데이터세트이지만 상품과 모델

이 1:1로 매칭되어 복합적인 전신 착용 이미지 합성

이 어렵다. 예를 들어 티셔츠와 모델이 매칭되어 있

을 경우, 해당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바지에 대한 상

품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. 53,759쌍의 데이터가 
그림 2  하나의 패션모델에 다수의 상품이 

대응되어 있는 Fashion-H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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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4×768 해상도로 수집되어 있어 Zalando-HD와 

같이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.

Ⅲ. 이미지 합성 기술 연구 동향 

본 장에서는 실제 이미지 합성을 수행하기 위한 

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연구들의 동향을 소개한다. 

관련된 연구들은 앞선 장에서 소개한 데이터세트를 

활용하여 수행되며, 크게는 옷 이미지를 변형한 뒤 

이를 활용하여 패션모델 이미지를 합성하는 연구와 

패션모델과 상품을 분석하여 재합성하는 인코딩-

디코딩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로 나뉜다. 본 장에서

는 관련 이미지 합성 기술의 개요를 간단히 정리한 

다음, 옷 이미지 변형 기반 합성 기술 연구, 인코딩-

디코딩 기반의 합성 연구, 확산 모델을 활용한 연구 

순으로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.

1. 이미지 합성 연구의 개요

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 착용 이미지 합

성 데이터세트는 옷 이미지 와 해당 옷을 착용하고 

촬영한 패션모델 이미지 가 짝을 이루며 구성된

다. 그림 3은 이미지 합성 기술이 학습되는 과정을 

도식화한 것이다. 주어진 입력 패션모델의 이미지

에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(예: 옷, 팔, 다리 등)을 삭제

시켜     를 구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합성

하여    를 얻는다. 그 후    와 원본    를 비교하여 손

실을 계산함으로써 신경망이 학습된다. 이를 간단 

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을 표

현하는 함수              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.

2. 옷 이미지 변형 기반 합성 연구

옷 이미지 변형이란 입력된 옷 이미지를 목표 패

션모델의 신체(체형, 자세, 위치 등)에 맞게 변형하

는 과정을 의미하며 단순하게는 와핑(Warping)이라

고 명명되기도 한다. 그림 4와 같이 옷 이미지를 변

형한 다음 합성에 활용하면 옷 이미지가 가지고 있

는 세부적인 디자인들을 합성 결과에 전달할 수 있

다는 장점이 있으며, 초기의 연구들이 해당 방법으

로 제안되었다[1,2]. 보다 자세하게 전체 신경망은 

옷 이미지를 변형하는 신경망과 최종 이미지를 합

성하는 신경망으로 구성되고 각 신경망은 개별적으

로 학습된 뒤 순차적으로 구동되며 모델 이미지를 

합성한다. 이러한 방식을 2-stage 방법이라고 명명

한다. 특히 CP-VTON[2]에서는 기하학적 매칭(Ge-

ometry Matching)에서 활용되는 TPS(Thin Plate Spline) 

변형[9]을 위한 파라미터를 신경망 학습으로 추정하

는 방식을 제안하여 입력된 옷 이미지를 자세에 맞

게 변형한 뒤 활용함으로써 옷 이미지가 가지고 있

는 디테일한 픽셀정보(예: 줄무늬, 호피무늬, 로고 등)

그림 3  모델 이미지를 삭제한 다음 다시 
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착용 이미지 합성 그림 4  입력 상품을 변형시킨 다음 합성에 활용하는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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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을 유지하는 착용 이미지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

도록 하였다.

제시된 흥미로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같

이 패션모델의 많은 정보를 지운 채 체형에 대한 부

정확한 정보로 옷 이미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

변형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. 

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림 5와 같이 보다 자세한 

패션 모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    가    를 착용했

을 경우의 영역(Layout)을 일차적으로 합성하는 단

계를 추가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[5,10-

14]. (영역합성)-(옷 이미지 변형)-(패션모델 이미지 합

성), 세 단계로 이루어져 3-stage 방법이라고 명명된

다. 영역 합성 단계의 추가로 뒤따르는 옷 이미지 변

형 기술과 패션모델 합성 기술은 보다 상세한 정보

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미지 합성

의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.

이렇게 사전정보를 추가하여 정확도를 높이던 방

법들에 이어 새로운 옷 이미지 변형 방법을 제안함

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들도 존재한다. Ap-

pearance Flow[15]란 두 채널로 구성된 정보로서 각 

픽셀은 해당 픽셀이 2D 공간에서 이동해야 할 오프

셋을 의미한다. 보다 로컬정보를 유지하며 변형이 

수행되는 기존의 아핀변환이나 TPS변환과 비교하

였을 때, 보다 유연하고 정확한 변형이 이루어지도

록 학습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. Appearance Flow를 

이용한 연구는 참고문헌 [16]에서 먼저 제안된 다

음, 뒤따르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

다[17-20]. 특히 참고문헌 [18]의 경우는 Appearance 

Flow에 Attention 개념을 더한 Deformable Attention

을 활용해 이미지 합성에 유리한 정보들에 집중하

여 학습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.

하지만 앞서 언급한 분리된 단계로 구성된 연구

들은 앞서서 구한 사전정보(Prior)를 후속 신경망에

게 전달하며 보다 정확한 추정을 수행함을 가정하

고 있지만, 분리되어 학습되는 방식은 그 구성 및 학

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앞선 네트워크에서 오류

가 발생할 경우 뒤따르는 단계에서 연쇄적으로 오

류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. 이에 최

근 단계를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

왔다[18-20]. HR-VITON[19]의 경우 3-stage 방법

에서 영역 합성과 옷 이미지 변형 과정을 통합하여 

2-stage 방법을 제안하였고, 참고문헌 [18,20]의 경

우 모든 단계를 통합한 single-stage 방법을 제안하

였다. 해당 연구들에서는 통합하여 학습되는 과정

이 최종 합성 이미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

과를 보였다. 특히 WG-VITON[20]의 경우 single 

-stage 구성이 전신 착용 이미지 합성을 위한 종단간 

학습을 유도하며 파라미터를 크게 절감시키면서도 

향상된 성능을 보였다.

3. 인코딩-디코딩 기반 합성 연구

앞서 설명한 기하 매칭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인

코딩으로 옷과 모델의 특징을 분석한 뒤 이를 활용

하여 착용 이미지를 합성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. 

Zalando Research의 경우 2019년 논문을 통해 입력

된 다수 상품을 인코딩한 결과를 바탕으로 Progres-

sive GAN을 구동시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합성하

는 연구를 발표하였다[21]. 한편 Amazon Lab126은 

2020년 논문을 통해 발표한 O-VITON에서 상품 

이미지 없이 모델 이미지만으로 다양한 가상 착용 

이미지 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다. 

그림 5  입력 모델의 자세 정보와 옷 정보를 
활용하여 영역을 합성하는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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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코딩된 잠재공간(Latent Space)의 특징들을 주어진 

모델에 맞게 재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착용 이미

지 합성을 수행하였다[22]. 옷 이미지 변형 방법과

의 의존성을 해결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, 인코

딩-디코딩 방식은 인코딩 과정에서 상품의 세부 특

징(로고, 패턴 등)들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

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. 최근에는 이러한 

문제를 확산 모델을 활용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

는 연구도 발표되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[23].

4. 확산 모델을 활용한 연구

최근 이미지 합성분야에서는 확산 모델(Diffusion 

Model)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미지 합성을 학습하고 

수행할 수 있음이 발표되었고, 이에 다양한 기술들

이 연구개발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[24-

27].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

적용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

있다[23,28]. 확산 모델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비효

율성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[29]는 잠

재 확산 모델(Latent Diffusion Model)을 활용하여 효율

성을 개선시키면서도 정확한 착용 이미지 합성방법

을 소개하였다.

한편 확산 모델을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데이터

세트에 대해서 학습하는 형태가 아닌, 초거대 데이

터를 기학습한 확산 모델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

토되고 있다[30,31]. 초거대 데이터를 학습한 기학

습 모델은 이미 사실적인 이미지 합성에 필요한 사

전 지식(Prior)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착용 

이미지 합성에 적절한 형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

성한다면 Ⅱ장에서 설명했던 새로운 데이터 구축에 

드는 많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착용 이미지 합성

을 수행할 수 있다.

5. 기타 착용 이미지 합성 연구이슈들

가. 합성 이미지 해상도 향상

널리 사용된 Zalando 데이터세트에서 공개된 이

미지의 해상도는 256×192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

산업에서 활용하는 이미지의 해상도와는 큰 괴리가 

존재하였다. 이후 1024×768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

는 이미지들로 구성되어 고해상도 이미지 합성 연

구가 가능해졌다[5,7,8]. 고해상도 합성 방법을 제안

한 VITON-HD[5]에서는 고해상도에 보다 강인한 

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미론적 이미지 합성 신경망

[32]을 기반으로 옷 이미지 변형 오류를 개선할 수 

있는 의미론적 이미지 합성 방법을 제안하였다. 최

근 2023년에는 고해상도 합성을 바로 수행하지 않

고 초해상도(Super-resolution) 단계를 최종 단계에 추

가하여 합성된 이미지의 해상도를 1024×1024까지 

개선시키는 연구들도 소개되었다[33].

나. 적용 상품의 확장

앞선 Ⅱ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개된 데이터세

트인 Zalando 데이터세트, Zalando-HD 데이터세

트, Dresscode 데이터세트에서는 상품과 패션모델

의 매칭을 1:1로 제한하고 있다[2,5,8]. 이는 쇼핑몰

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(카탈로그 등)의 구성을 따

르기 때문이다. 그 이후 Fashion-HD[7] 데이터세트

에서는 보다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모자, 외투, 상

의, 하의, 드레스, 신발을 포함하는 데이터세트를 

구축하였고, 상품과 모델의 연결관계가 N:1로 구성

되어 복수 개의 상품을 활용하여 전신 착용 이미지 

합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. 전신 착

용 이미지 합성에 관한 연구로는 Fashion-HD 데이

터세트를 일부 활용한 연구들이 전신 이미지 합성

을 수행하고 있으며[20], 그 외에도 공개되지 않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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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체 구축된 데이터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 

타입을 활용한 전신 착용 이미지 합성이 연구개발 

된 바 있다[21,22]. 

다. 상품 착용 방법 반영한 이미지 합성

기존 연구들이 합성 이미지의 사실감 향상을 목

표로 진행되었다면, 보다 다양한 착용법을 반영하

여 합성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한 연구들도 존재

한다. WG-VITON[20]은 상‧하의를 활용하는 전

신 착용 이미지 합성 연구에서 다수의 상품을 착용

할 때 다양한 착용법이 가능하고, 이를 합성 과정에 

반영해야 함을 언급하였다. 예를 들어 티셔츠와 바

지가 주어졌을 때, 티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을 수도 

있고 빼서 바지를 가린 채로 입을 수도 있다. 이를 

위하여 그림 6과 같이 합성의 조건으로 착용법을 조

절하는 이진 마스크 입력을 추가하여 사용자로 하

여금 합성되는 패션 모델의 착용 방법을 조절할 수 

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. 나아가 최근 연구에

서는 패션모델의 키포인트[34]를 참고로 하여 옷이 

반영되는 영역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[35]. 예

를 들어, 긴 팔 티셔츠를 착용할 때 패션모델의 키포

인트를 참고하여 손목을 덮는 방식으로 합성할 수

도 있으며 손목보다 짧은 소매를 가지도록 합성할 

수도 있다. 이런 착용 방법의 문제는 외투 등이 추가

되어 착용하는 상품이 많고 다양해질수록 더욱 중

요한 이슈가 되며 추후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는 합

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.

라. 합성 성능 평가 방법

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연구들에서는 학계에서 

통용되는 이미지 합성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

표들을 활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. 임의의 

패션모델과 임의의 상품을 활용하면 정답 이미지가 

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들의 잠재공간상에서

의 특징의 분포를 비교하는 FID(Frechet Inception Dis-

tance)[36]와 KID(Kernel Inception Distance)[37]가 널리 

활용된다. 

하지만, 착용 이미지 합성은 사실적인 이미지

를 합성하는 것이 유일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

히 이미지에서 표현되는 특징들을 분석하여 추산

한 수치만으로 그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. 

예를 들어, 합성된 모델이 이미지만 보았을 때 매

우 사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입력된 옷을 잘 반영하

지 못했다면 착용 이미지 합성은 실패한 것으로 간

주되어야 한다.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

상 착용 이미지 합성 분야의 연구에서는 사용자 선

호도 평가를 수행한다. 보다 자세하게는 A신경망

과 B신경망이 같은 패션모델 및 상품 입력으로 합

성한 이미지를 피험자에게 제공하고 어느 이미지가 

더 이미지 합성을 잘 수행했는지를 질문하고 그 결

과를 취합하여 평가한다. 보다 자세하게는 합성된 

이미지의 사실감(Realism)과 입력한 옷과의 연관성

(Coherence)을 별도의 질문으로 구성하여 두 가지 관

점에서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[8,19]. 한

편, WG-VITON에서는 상‧하의 상품을 활용할 때

는 상의, 하의, 모델을 잘 반영했는지를 복합적으로 

평가하여 선호도가 취합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선호

도 조사가 아닌, 각 이미지에 대해서 1~5점 사이의 

출처  Reprinted from [20].

그림 6  다양한 착용 방법을 가지는 이미지의 합성이 
가능한 WG-VITON[20] 수행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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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수를 취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[20]. 보다 착용 

이미지 합성의 입력 조건이 상품이나 착용법 등을 

고려하여 다양해질 경우 사용자 평가 실험은 더욱 

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 추가적인 많

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.

Ⅳ. 결론 

본고에서는 가상 착용 이미지를 합성하는 이미

지 기반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분야의 연구 동향들

을 소개해 보았다. 패션 데이터 구축 및 이를 활용한 

이미지 합성 기술 개발의 연구 형태를 벗어나 대규

모 데이터를 기학습한 확산 모델을 활용하여 별도

의 소모적인 데이터 구축 없이도 원하는 형태의 착

용 이미지 합성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

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. 

한편, 현재 실험실 레벨의 다양한 연구개발 결과

들이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옷과 모델에 

대해서 강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검

증하는 과정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으며, 추후 이러

한 과정을 거쳐 발전된 가상 착용 이미지 합성 기술

은 패션 시장에서의 비용을 줄이고 구매자로 하여

금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

것으로 전망한다.

이미지 합성 기술  생성적 AI 신경망이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여, 
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

잠재공간  분석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특징이 정리된 공간. 다시 말
해 타겟 이미지 각각은 벡터로 정리될 수 있는데, N개 데이터를 모두 
분석했을 경우 N개 벡터가 만드는 좌표계상에서의 공간을 의미함 

해상도  이미지의 픽셀 크기를 의미하며, 예를 들어 가로 100픽
셀, 세로 100픽셀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의 해상도
는 100×100으로 표시할 수 있음

용어해설

약어 정리 

FID	 Frechet Inception Distance
GAN	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
KID	 Kernel Inception Distance
VITON	 Virtual Try-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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